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 즉각 멈춰라!

인종 학살 중단하라!

가자지구 봉쇄 해제하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최대 피난민 

집결지인 라파에 대한 공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스라엘은 재앙적 살상을 낳을 지상군 투입도 곧 시작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의 라파는 이스

라엘이 그동안 “안전 지대”라며 팔레스타인인들을 토

끼몰이 하듯이 몰아 넣은 지역입니다. 

라파에는 현재 음식, 물, 의약품 등이 제대로 제공

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가자지구 인구 절반이 넘는 

피난민 140만 명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의 면적은 

한국의 울릉도와 비슷합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

제 더는 갈 곳이 없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를 공격해, 이미 폐허로 변한 가자

지구에서 인종 학살을 철저하게 밀어 붙이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을 강탈한 1948년 이래 지

속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 청소하고 학살해 

왔습니다. 

지난 다섯 달 동안 3만 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인들이 학살당했고, 이 중 75퍼센트는 여성과 어린이

입니다. 가자지구 북부는 몇 주째 원조가 완전히 끊겼

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굶주림에 밀가루를 받

으려던 주민들에게 발포해 1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의 건물 85퍼센트가 

파괴됐습니다. 

어린이들과 여성들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유엔

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해 어린이 최소 21명

이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는 가자지구 북부의 2세 미만 영유아 6명 중 1명이 급

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산합니다. 

여성들은 생리대를 구하기 어렵고, 수많은 임신부

들이 목숨을 잃거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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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과 웹페이지에서 가자지구에서 온 메시지, 재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소리 등 다양한 영상과 사진, 집회 소식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재한 팔레스타인인·아랍인·국내 시민사회단체 41곳이 함께합니다. 
(2024.3.12. 현재)

의 공격과 봉쇄로 산부인과 병원이 한 곳 빼고 모두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학살 지원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미국의 막대한 자금, 무기, 외교적 지원, 

서방 정부들의 후원 하에 학살을 벌여 왔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구호품을 공중 투

하하며 가자지구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 현장에 물 한 컵 가져온 격입니다.

미국 정부는 구호품을 들일 임시 항구를 가자지구

에 짓겠다고 합니다. 항구를 짓는 데만 60일이 걸린다

고 합니다. 60일이면 이번 전쟁에서 2만 명이 넘는 팔

레스타인인이 죽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가자지구에 절실히 필요한 구호

품을 언제든 들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구호품 트럭들을 그냥 들여보내게 하면 

됩니다. 그 간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스라엘의 학살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요. 

항구가 건설돼도 항구로 들어갈 물자를 통제하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임시 항구 건설 계

획은 여론 무마용 사기극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그러나 계속되는 야만과 학살에도 지난 76년 동안 

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서 온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

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과 미국·서방

의 공모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이 계속되

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매주 재한 팔레스타인인들

과 내외국인 수백 명이 집회·행진을 벌여 왔고, 서울

뿐 아니라 인천, 부산, 수원, 울산 등 곳곳에서 연대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자유를 외치는 전 세계 양심의 목소리가 더

욱 커져야 합니다. 3월 23일(토) 오후 2시 서울 광화

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리는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참가합시다! 

2024.03.20.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집회와 홍보 활동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지역 집회 일정

● 인천  3월 31일(일) 오후 3시 부평문화거리 

● 수원  3월 31일(일) 오후 2시 수원역 7번/11번 출구 

● 부산  3월 31일(일) 오후 2시 30분 서면 쥬디스 태화 앞 

● 울산  3월 24일(일) 오후 3시 성남동 뉴코아아울렛 앞



Hands off Rafah now!
Stop the genocide!

Lift the siege on Gaza!

Israel is continuing airstrikes on Rafah, the 

largest refugee camp in the Gaza Strip. Israel 

says it will soon launch ground attack. It will be a 

catastrophic killing spree. Rafah is an area which 

was declared to be a “safe zone” by Israel.

Rafah is currently home to 1.4 million refugees, 

more than half of Gaza's population, who are 

living in conditions of inadequate food, water, and 

medicine. The area is similar in size to Ulleungdo 

in South Korea. “We have nowhere else to go,” 

Gazans are crying out.

By attacking Rafah, Israel is attempting to 

push its genocidal agenda further in an already 

devastated Gaza Strip. Israel has been engaged 

in ethnic cleansing and massacring Palestinians 

since 1948, when it stole the land.

Over 31,000 Palestinians have been killed in the 

past five months. 75 percent of them are women 

and children. The northern Gaza Strip has been 

completely cut off from aid for weeks, yet Israel 

has fired on Palestinians trying to collect flour 

out of hunger, killing more than 150 people. 

Israeli attacks have destroyed 85 percent of Gaza's 

buildings.

The situation is particularly dire for children 

and women: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at least 21 children have died of starvation as 

a result of Israel's blockad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stimates that one in six children 

under the age of two in northern Gaza suffers 

from acute malnutrition.

Women have difficulty obtaining sanitary 

products, and many pregnant women have lost 

or are at risk of losing their lives. All but one 

maternity hospital has been shut down due to 

Israeli attacks and block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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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on Palestine solidarity movement, visit our Instagram account and website!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with Palestinians, Middle Easterners and North Africans in Korea, and 41 organizations 

Stop supporting genocide

These acts of genocide have been carried 

out with massive funding, weapons, diplomatic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ern 

governments.

Recently, the U.S. government has insulted 

the people of Gaza by airdropping woefully 

inadequate aid. It's like bringing a cup of water to 

a large fire.

The U.S. government says it will build a 

temporary port in Gaza to receive the aid, which 

will take 60 days to build. 60 days is the amount 

of time it took for over 20,000 Palestinians to die 

in this war.

The truth is, the U.S. government can get 

desperately needed aid into Gaza at any time. All 

it has to do is let in the countless truckloads of aid 

that Israel is blocking. It is not doing that simple 

thing to support Israel's genocidal war.

Even if the port is built, it will still be Israel that 

controls what goes into the port. The plan to build 

a temporary port is a public relations scam.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Despite the ongoing barbarism and massacres, 

the Palestinian resistance to Israeli occupation for 

the past 76 years will not be easily broken.

Palestinian solidarity actions continue to take 

place around the world to protest Israel's genocide 

and the complicity of the US and the West. 

In South Korea, hundreds of Palestinians and 

Koreans have been rallying and marching every 

week, not only in Seoul, but also in Incheon, 

Busan, Suwon, Ulsan, and other places.

The voices of conscience around the world 

calling for justice and freedom need to be louder. 

Join the Palestine Solidarity Rally in front of 

Kyobo Bookcentre in Gwanghwamun, Seoul on 

Saturday, March 23 at 2pm!

2024. 3. 20

Fundraising account Shinhan Bank 110-173-517650 (최영준)  Fund will be used for hosting and promoting Palestine solidarity protests

instagram ▶

 Local protests&marches 

● Incheon: 31 Mar(Sun) 3pm / Bupyeong Cultural Street 

● Suwon: 31 Mar(Sun) 2pm / Suwon Station 

● Busan: 31 Mar(Sun) 2:30pm / Judies Taehwa 

● Ulsan: 24 Mar(Sun) 3pm / Newcore Outlet Ulsan Seongnam


